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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2009년 10월 24일 잠실구장
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KIA
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(KS)

7차전. 5-5로 맞선 9회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이
터지며 KIA가 벼랑 끝 승부에서 승리했다. 나지
완이 해결사였지만 그 과정에서는 ‘베테랑’ 이종
범(당시 39·현 LG 트윈스 야수총괄)의 기여도
숨어있었다. 은퇴 기로에 놓였던 ‘전설’은 우승
의 순간,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후배들과 포옹했
다. 이 해 KS 우승은 이종범에게 4번째이자 마
지막 왕좌였다.

#이날 관중석에는 ‘초등학생’ 이정후(21·키움
히어로즈)가 있었다. 소년에게 아버지는 영웅이
었다. 이정후는 ‘언젠간 나도 아버지처럼 저 자

리에 서고 싶다’는 바람을 드러냈다. 그리고 꼬
박 10년이 지난 2019년, 이정후는 자신의 꿈을
이뤘다. 정규시즌을 3위로 마무리 한 키움은 준
플레이오프(준PO)에서 LG, PO에서 SK를 차례
로 꺾고 KS 진출에 성공했다. 10월 22일 잠실구
장에선 이정후의 KS 데뷔전이 치러졌다.

#이정후의 기세는 가을 내내 뜨겁다. 준PO에
서 서서히 감을 끌어올린 그는 PO 3경기에서 타
율 0.355(15타수 8안타) 3타점 맹타를 휘두르며
시리즈 MVP에 올랐다. 1993년, 1997년 KS MV
P에 올랐던 이종범에 이어 사상 첫 부자 포스트
시즌(PS) MVP에 오르는 순간이었다. 이종범은
PS 통산 42경기에서 타율 0.255, 4홈런, 17타점
을 기록했다. 집중 견제 탓에 정규시즌의 압도적
인 위력을 보이진 못했다. 하지만 이정후는 아버
지의 가을 징크스마저 넘어서는 중이다. 지난해
준PO 도중 부상으로 낙마한 한을 씻기라도 하
듯, 두 번째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다.

#만21세 이정후는 선수로서는 물론 ‘스타’로
서의 길도 차근차근 걷고 있다. PS에서 존재감
을 키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준PO와 PO, KS 미

디어데이까지 개근했다. 오주원, 조상우, 이지
영 등 파트너는 바뀌었지만 이정후는 빠지지
않았다. 키움의 간판스타 중 한 명으로 성장했
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. 그는 “언젠가 내
또래들이 성장해 미디어데이에 단골로 나설 때
가 올 것이다. 그때 난 지금의 경험으로 더욱 능
숙하게 답할 것”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. 이
정후는 평소에도 “또래 선수들 중 최고가 되는
게 목표”라고 밝혀왔다. 이른바 ‘베이징 키즈’
로 불리는 한국야구의 새로운 세대에서 이정후
는 실력, 인성, 스타로서의 자질까지 모두 선두
에 서있다.

#올해 PS가 시작하기 전, 이정후는 아버지에
게 “KS MVP 타이틀 따올게”라는 너스레를 떨
었다. 물론 이정후의 목표는 KS MVP가 아닌 키
움의 ‘V1’이다. 올해 반지를 끼게 될 경우 만
23세에 첫 우승을 맛본 아버지보다 빠르게 트로
피를 들게 된다. 키움의 우승을 위해서 이정후의
활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2009년 이종범 앞
에 선 2019년의 이정후의 엔딩은 희극이 될 수
있을까. 잠실 ｜ 최익래 기자 ing17@donga.com

10년전아버지 꺋잠실우승꺍보며꿈키워
이종범, KS 4회 우승·MVP 2회 대기록
우승땐아버지보다 2년빨리챔프반지
타격감업…사상첫부자KSMVP도전

프로야구 가을무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정후(키움)는 잘 알려진 대로 ‘바람의 아들’ 이종범 LG 코치의 아들이다. 현역 시절 한국시리즈(KS) 최우수선수(MVP)를 거머쥐었던 아버지에 이
어 아들은 SK와의 플레이오프에서 MVP를 차지하며 프로야구 사상 첫 ‘부자(父子) 포스트시즌 MVP’라는 새 역사를 썼다. 이제 이정후는 두산을 상대로 팀의 우승과 함께 ‘부자 KS MVP’에 도
전한다. 작은 사진은 지난해 아버지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고 포즈를 취한 이정후. 스포츠동아DB

꺎아빠처럼KSMVP따올게요꺏
아버지이종범과함께 꺋부자한국시리즈진출꺍역사쓴키움이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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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하늘같이 아름다운 와이프!” 가수 강남과 이상화 부부가 꿈 같
은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다. 이상화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
난 강남은 22일 SNS를 통해 “하늘, 바다, 와이프, 다 예쁘네요”
라는 글과 함께 에메랄드빛 바다를 뒤로 하고 포즈를 취한 아내
의 모습을 올렸다. 해시태그(#)로 쓴 “부부”라는 단어가 시선을
모은다. 사진출처｜강남 인스타그램

새색시 이상화의 하늘하늘 신혼 패션


